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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마약의 대중화

■ 마약류 범죄계수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범죄 단속 인원수를 의미하며 20을 

넘으면 급속한 확산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지표

   o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마약류 범죄 단속 인원 수가 1만명이 

넘어서면 급속한 확산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음

   o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총 27,611명이 마약류 단속의 대상이

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약 55명의 수치로 흔히 ‘마약청정국’의 지위

를 벗어난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 2023년 마약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

출처 : 대검찰청(2023), 마약류 범죄백서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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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대 마약사범의 적발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

   o 언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생활 밀착형 마약범죄 등의 뉴스 등이 

매우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범죄단속 실적 또한 2023.4월부터 2024년 3

월까지의 적발 건수가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o 10대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양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김낭

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대 환자(67만명)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는 3,608만개에서 2022년 4,932만개(61만명)으로 3년만에 36.7%

가 늘었음. 같은 기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도 1인당 45개에서 83개

로 84.2%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나. 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마약 범죄의 증가

■ 마약류의 확산실태를 보면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사회 각 계층으로 다

양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원인 분석 등이 필요

   o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을 투여할 시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내

용의 개정안을 발의(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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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23년 11월 홍익대와 건국대, 가천대에서 영어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

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의 글이 적힌 카드 형태의 마약 판매 광고물이 대

학 내에서 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마약 광고물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는 대학가를 집중 수사해 40대 남성을 검거한 사건

   o 2021년 5월 고등학생 등 50여 명이 인터넷으로 펜타닐 구입·투약 및 판매 

등으로 검거

<표 1-1> 10대 마약사범의 증가

출처: 2023 마약류 범죄백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26000547

■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초·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1959년 개발된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

는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며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능

을 갖고 있으며 주로 치료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최근 10~20대 처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치료가 아닌 마약 용도로 

잘못 처방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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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청소년 마약류 노출 실태

출처: 「2022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경향신문 2023.6.22.일자

다. 강남구 소재 병·의원의 마약류 처방 건수의 쏠림 현상

■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

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

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 특히 대표적 ADHD 치료제이자 청소년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얀센의 콘서타 처방 건수가 최근 5년 새 3.3배 폭증했으

며, 강남 3구에서 약물 처방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 서울 지역의 전체 처방 43만9070건 중 15만6253건(35.59%)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66,277건(15.09%)으로 최대 처방 건수를 기록

했고 송파구(45,103건), 서초구(44,873건)가 뒤를 잇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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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청소년 마약류 노출 실태연령별 ADHD 치료제 처방 건수

라.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의 필요성

■ 따라서 강남구는 마약류의 유통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 강남구는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러한 특성은 불법 

마약류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범죄와 중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마약류 근절을 목표로 한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 및 예방 활동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 정책용역의 목적을 

두고 있음.



- 6 -

■ 최근 강남구 청소년의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 강남구는 대치

동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유흥가가 밀집한 빈번

한 범죄 발생 지역, 그리고 마약 관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기관 밀집

지역이기도 함. 따라서 마약류 접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강남구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강남구 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적·사회적 규제 방안,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주요 연구 방법으로 문헌 조사를 통한 마약류의 개념 및 현황,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 강남구 마약류 조제 및 처방 현황, 오남용 실

태 등에 대한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중독 전문가, 보건소 관계자, 법률 전문

가 등의 의견 등을 수렴 등을 통해 강남구 마약 관련 정책 제언.

■ 실태 분석: NIMS 데이터를 이용, 강남구 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현황, 

접근성, 주요 위험요소 파악

■ 전문가 의견 수렴: 마약 관련 수사 전문가, 보건소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 예방 및 교육 방안: 청소년, 성인 등 주요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

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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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서울시의 마약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서울시 자치구 마약 관련 조례 

및 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정책 대안: 지역 사회 협력 및 참여를 통한 마약류 차단 방안과 관련 법적 규

제 강화 방안 제안

■ 홍보 및 지원 프로그램: 지역 사회 인식을 높이고, 중독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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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유해약물의 개념

<그림 2-1>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 약물 분류

■ 유해 약물의 포괄적 정의

   o 청소년보호법 분류에 따르면 유해 약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화학적 물질을 포함. 여기에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흡입제, 화

학적 독성물질, 일상에서 사용하는 술, 담배 등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

■ 주요 유해 약물의 분류

   o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 

   o 흡입제: 본드, 부탄가스, 페인트 희석제 등 휘발성 화학물질로, 중추신경계에 

빠르게 흡수되어 환각 및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며, 특별한 

제약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어 과거 청소년 남용 문제의 주요 원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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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타 중독성 물질: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과 같은 물질도 중독성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로 간주하며, 특정 연령 이상에게만 판매하

도록 규제되는 물질로 분류됨. 

2. 마약의 개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등 다

양한 법률을 통해 유해 약물의 유통, 사용, 판매 등을 엄격히 규제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아래와 같은 분류체계와 정의를 따르고 있음. 

<그림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의 분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wpge/m_736/de010114l001.do

   o 마약류는 추출 방식에 따라 천연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으로 구분. 천연

마약은 양귀비,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을 포함하며, 합성마

https://www.mfds.go.kr/wpge/m_736/de010114l0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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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는 메사돈계, 아미노부텐계, 모리피난계, 벰조모르핀계 등을 의미. 아편

에서 추출된 모르핀은 강력한 진통, 진정, 진해 효과가 있으나, 사용을 중단

할 경우 심각한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됨 (대검찰청, 2021).

■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

   o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리 작용에 따라 크게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세 가지

로 분류. 이러한 약물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피로를 덜어주고 마음을 안정시

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환각제는 감각을 왜곡시켜 강한 쾌감을 유

도하는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LSD와 메스카린 등이 거론. 억제제는 진통과 

수면 유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바르비탈염제와 벤조다이아핀 

계열이 이에 속함 (신재헌, 김상운, 2022).

■ 주요 향정신성 의약품

   o 주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는 메스암페타민, LSD, 날부핀, 프로포폴, 대마 등이 

있음 (대검찰청, 2021: 15-29).

   o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약물로, 속칭 필로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 중 하나

   o LSD는 호밀에서 발생하는 맥각병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합성된 환각제. 무색

무취의 백색 분말 형태로, 저렴한 가격과 강력한 효과로 인해 청소년 등 젊

은 층에 많이 확산 되었음. 소량만 경구 투여해도 강한 환각 효과가 나타남.

   o 날부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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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알려진 수면 마취제로, 주로 수술 중 전신 

마취의 유도와 유지에 사용. 또한, 인공호흡이 필요한 중환자의 진정이나 수

면내시경 검사 시 마취제로도 활용

■ 대마

   o 대마는 과거 섬유 생산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다

양한 용도로 활용. 대마초, 즉 마리화나는 흡연 시 환각 상태를 유발하는 물

질의 지칭. 해시시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수지를 건조 및 압축한 형태로, 지

속적인 남용 시 정신 건강과 내분비 기능에 해를 끼치며, 심각한 경우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대검찰청, 2023: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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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범죄 정의 및 현황

   o 마약류 범죄는 신체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제조, 유통, 판매, 소지 

또는 남용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일컬음.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경제적, 그

리고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전에는 마약류 범죄가 비교적 적었으나,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였고, 2011년에는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

으나 해외여행의 증가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신재헌, 김상운, 2022).

<그림 2-3>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출처 : 대검찰청(2023), 마약류 범죄백서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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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라 흔히 쓰이는 말로, 마약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이하일 경우,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부터 벗어나기 시작함.

   o 특히 전체적으로 마약류 범죄의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세대는 20대로 2011

년 40대 주요 범죄 연령층이었으나 2024년 현재, 마약범죄의 주요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러나 10대의 마약사범 증가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4>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약사범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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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령대별 마약사범 증감 현황

■ 주요 유형별 마약류 범죄

   o 마약류 불법 생산 및 유통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약을 생산하고 시장에 공

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범죄 조직을 통해 국내외에서 이루

어지며,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처벌됨. 예를 들어, 마약을 식품의

약품안전청의 승인 없이 제조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의해 처벌

되며,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

   o 마약류는 불법 시장에서 거래되며, 이로 인해 폭력, 협박, 약취 등의 부가적

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 불법적인 마약 거래는 중독률을 높이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마약류의 판매, 

소지, 운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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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마약관련 범죄는 금전적 요소와 금융 범죄를 수반함. 마약 거래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범죄 조직들이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 자금을 돈세탁 등

의 금융 범죄에 활용하기도 함. 

   o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폭력 사

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 

■ 마약류 범죄의 원인 분석

   o 기존 연구(박성수 2023)1)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

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생물학적 요인: 특정 유전적 특성으로 인해 약물에 대한 쾌감이 더 크거나 

불안, 우울 등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마약 남용에 취

약할 수 있음

     - 심리적 요인: 개인의 고통, 열등감 등 심리적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관계에 의해 마약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특정 사회적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

1) 박성수. (2023). 마약류 범죄의 정책변화와 사회적 방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3(3),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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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마약 유형별 범죄 현황

   o 마약 유형별 범죄 현황을 보면 대마나 마약에 의한 범죄보다 향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5> 마약 종류별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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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마약류 범죄의 원인

   o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2023)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

생하며, 이에 대한 통계는 아래와 같음

   o 먼저 향정의 경우, 기타를 제외한 향정의 원인인 중독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혹, 우연, 호기심 등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특정 상황에서 마약류를 접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의

지와 관계없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음. 특히 마약류가 주는 일시적인 쾌감이나 특별한 경험에 대한 

호기심은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소

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2-6> 향정의 원인

출처 : 대검찰청(2023), 마약류 범죄백서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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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로 또한 기타를 제외하고는 호기심이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나고 있음

   o 오히려 향정보다 마약의 경우, 호기심에 의한 범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중문화, 특히 영화나 음악, 소셜 미디어 등에

서 자주 언급되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데 그 이유를 찾기도 함(백혜

진·정유미 2024)2)

<그림 2-7> 마약의 원인

출처 : 대검찰청(2023), 마약류 범죄백서 p138

2) 백혜진, & 정유미. (2024).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이용한 국내 언론의 마약 보도 주제와 경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44(2), 36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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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약류 관련 최근 국내 동향

   o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에서 코카인이 검출되었음을 확인

<그림 2-8> 시도별 주요 마약검출여부

출처: 식약처 마약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mk.co.kr/news/society/11027887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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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

     -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

     -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 
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o 대규모의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가 없는 실정, 따라서 KBS 탐사보도부는     

     - 2023년에 19세에서 69세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

  

     ◎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목적 이외의 용

도로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 응답자의 3.2%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

     ◎ "가족이나 친척 또는 주변의 지인이 마약을 경험했다고 듣거나 본 적

이 있습니까?"

        - 10.4% "듣거나 본 적이 있다."

출처: KBS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9189, 2023.06.27

     -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목적 이외 용도로' 마약을 사용했다는 응답 

비율을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0만 명, 조사 대상인 19~69세

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120만 명에 달하는 수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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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23년에는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건 

발생, 청소년까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남

   o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청을 포함한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처벌, 치료 및 재활, 교육, 홍

보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국무조정실, 2023).

     - 정부의 마약 대응 정책은 크게 공급 통제 정책과 수요 통제 정책으로 구

분(김우준, 2017). 공급 통제는 관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 마약류의 공급 차단을 목표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마

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여 관리(현재 관세청에서는 478종의 마

약류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증가로 인해 임시 마약류 지정이 

늘어나고 있음)

     - 수요 통제 정책은 약물 사용 위험이 높은 청소년, 마약 중독자, 일반인 등

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

회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이 주요 목표임. 실례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투

자된 1달러가 보건 및 사회적 범죄 비용에서 1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보고서도 있음(박성수, 2022)3).

   o 최근에는 청소년, 여성,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 추세. 원인으로 대중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은 높지만, 구체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존재

   o 2022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76%가 심각하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약성 대한 인식

3) 박성수. (2022). 마약류 중독예방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4), 71-100. 

https://doi.org/10.26606/kaac.20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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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 

<그림 2-9> 마약 인식조사

출처: 김지혜, 정종현. (2023. 2. 15.). [기획] 마약 문제 확산? 금기는 여전하다 – 
마약에 대한 인식조사.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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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증가 원인

■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증가

<그림 2-10> 2023년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출처: 대검찰청(2023), 마약류 범죄백서 p129

   o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오남용이 가장 큰 비중

   o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사범의 증가는 주로 
     -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 펜타민 등 다이어트약

     - 프로포폴, 졸피뎀 등 수면제, 
     - 단백동화호르몬을 활용한 몸짱 약, 
     - 소위 공부 잘하는 약 등 ADHD 치료제 남용 등이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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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즉 합법적인 의료용 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중독 혹은 의존이 마약류 

범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MZ세대의 경우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마른 몸매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

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타민(소위 나비 약‘이라 불림)을 오남용하는 사

례가 증가

   o SNS, 다크웹(dark web), 텔레그램, 위챗 등을 통해 비트코인 등과 같은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마약류 유통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익명성, IP 우회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로 젊은층에 마약류 

범죄가 확산 

     -  Triple A

· Accessibility(접근성)

· Affordability(저렴성)

· Anonymity(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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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다크웹이란?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세계마약보고서 2023

https://www.drugfree.or.kr/webzine/magazine/22/post-354.html

   o 검찰 또한 국내 마약류 범죄 확산 원인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해외직구,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 

     -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증가 

     -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으로 분석,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마약류 범죄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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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환경적 요인

 1)  청소년기의 낮은 정신건강(낮은 삶의 만족도)

   o 학업 스트레스의 심화:

     - 입시 경쟁 심화: 과도한 입시 경쟁은 청소년들에게 큰 학업 부담을 주고, 

성적에 대한 불안감 조성

     - 학업 외 활동 부족: 학업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취미 

활동이나 여가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학습활동에만 매진

     - 비교 문화: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심리적인 스트레

스를 유발

   o 사회적 관계의 변화:

     -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 스마트폰, SNS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대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외로움과 고립감 심화

     - 가족 관계의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지지와 안정감을 얻기 어려워짐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등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초래

   o 사회 구조적 문제

     - 불안정한 미래: 취업난, 경제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성공 지향적인 사회 분위기: 사회가 성공을 강조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

는 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주고, 자존감을 낮춤

     -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

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적절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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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음

   o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 비대면 학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장기화되면서 대면 

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습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활동 제한: 외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 무기력증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아짐

<그림 2-12> 자신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OECD 국가의 15세 이상 비율

    출처: OECD (2023), "Adults rating their own health as good or very good,  
2021 (or nearest year)", in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위의 그래프는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의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설

문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 만족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함. 

     - 한국이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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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자살, 알콜중독, 약물남용 등으로 사망할 확률 순위

    출처: OECD (2023), "combined deaths from suicide,acute alcohol and drug 
use abuse, 2021 (or nearest year)”, in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 위의 그림은 자살, 알콜중독, 약물남용 등으로 사망할 확률의 각 국가별 

순위로 한국은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다음으로 4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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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범죄의 관리 및 현황 요약

   o 마약류범죄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치며,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검찰청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 여성, 외국인 범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2021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범죄율이 전체의 31.4%로 가장 높

았으며,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

     - 이에 검찰은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도 있다고 

밝힘

   o 여성 마약사범은 2012년 884명에서 2021년 2,679명으로 303.1% 증가

     -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이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문제로 인해 마약류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음

   o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한국 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221명에

서 2021년 1,564명으로 707.7% 증가. 이들은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류를 유통하며, 최근 큰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마약류범죄의 주요 특성

   o 다크웹과 인터넷 유통의 확산

     - 최근 마약류 유통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통한 비대면 거래로 확대. 2022

년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다크웹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91%가 마약류 

거래로 밝혀짐. 이러한 거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추적이 어렵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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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국무조정실 2022)4)

   o 마약류 유형별 범죄 증가

     - 마약사범의 수는 2011년 759명에서 2023년 3,970명으로 약 5.2배 증가. 향

정사범의 경우 2011년 7,226명에서 2023년 19,55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는 전체 마약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대마사범 역시 2011년 

1,189명에서 2023년 4,085명으로 크게 증가

4) 국무조정실,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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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강남구 현황

1. 마약 사고위험이 높은 강남구의 환경적 특성

■ 강남구 소재 병·의원 수는 2,819곳(서울시 전체의 15.2%)

   o 특히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2023년 기준) 성형외과는 서울시 전체의 

70.5%인 440곳이 분포

       *보건소 기준 2,806개소

   o 등록된 병·의원의 약 86%의 병, 의원에서 마약류 취급

  
   o 2023년 강남구 정책용역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음 접한 장소가 병

원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5%

   o 마약류 관련 정책의 시작이 마약사범이 아닌 병원에서 시작될 필요성

■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 3,161개소(대부분은 병·의원)

   o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취급 업소 21,262개소 중 3,161 개소로 약 14.3%의 

마약류 취급 업소가 밀집되어 있음.  이중 마약류 취급하고 있는 병·의원

은 2,571개소로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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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강남구 소재 마약류 취급 병·의원 수

■ 강남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2024.1-2024.9)

<그림 3-1> 서울시 자치구 마약류 의약품 처방 비율>

   o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 2024년 1월부터 9

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 비율은 강남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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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최저 강북구 3,523건에 비해 최고 강남구 63,340건으로 약 18배의 수치

■ 연령별 처방건수 

<그림 3-2> 연령별 마약류 의약품 처방 비율

   o 19세 이하 비율이 32.3%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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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강남구 내 경찰서로 신고된 마약건수

   o 서울시 전체 마약 관련 신고의 26.9%로 서울시 전체 1위의 마약관련 신고 

접수

   o "강남구는 상업지역 관할 파출소 1개당 마약 관련 신고 건수가 타 자치구 

경찰서 전체 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아시아경제 

2023.11.01.)

2. 청소년의 마약 및 향정 노출에 매우 취약한 강남구

■ 서울 강남구는 청소년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노출에 매우 취약한 지역

   o 강남구는 대표적인 학원가인 대치동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특히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음

   o 최근 몇 년간 강남 학원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2023년 초 강남구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은,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음료에 마약류가 포함된 사례로, 큰 파장. 이는 마약 판매

상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마약 유통 수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강남구의 학원가가 마약 범죄의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우려

     - 당시 강남구청과 서울경찰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에서 마약 

예방 캠페인과 합동 단속을 진행. 특히, 경찰과 교육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

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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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16개의 유관기관과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시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학원가 및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 노출 위

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사례는 강남구가 학업 경쟁과 높은 인구 밀집도로 인해 청소년 

마약류 노출 위험이 높은 지역임을 보여주며, 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

■ 강남구 소재 학원 수

   o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 유동인구 수

   o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2024년 1월 현재 서울시 등록 학원수(평생

교육제외) 22,185개 중 3,680개의 학원이 강남구에 집중

     - 특히 대치동에만 1609여개의 학원이 밀집

      --> 하루 평균 수강생 3만여명

<그림 3-3 서울시 법정동 467곳 학원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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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2%가 지방학생으로 파악되어 있어 지방으로 유해약물 확산의 근원지로 작

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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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마약류 약품 처방 현황

1) 미다졸람

■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효과. 효과가 빠르게 나타

나고 짧은 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하므로 내시경검사나 수술 전에 진정 목적

(건강검진시 수면유도제)

■ 반복적으로 과량 사용하면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증가하는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

■ 식약처 사고마약류 주요 성분 현황에 따르면 미다졸람이 1030건의 사고 건수

가 신고돼 가장 많았다. 2022년에도 875건으로 최다

   * 사고마약류: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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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고마약류 순위>

<그림 3-4 사고마약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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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미다졸람 환자 수 및 처방량

   o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정)이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

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환자 및 처방량 데이터를 기

준으로 미다졸람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미다졸람 전체 환자의 31%, 서울시 

자치구 전체 처방량의 27.4%가 강남구 인 것으로 확인

<그림 3-5> 강남구 미다졸람 환자 수 및 처방량

미다졸람 환자수 비율 미다졸람 처방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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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포폴

■ 가장 유명한 수면진정제 약물 중 하나(졸피뎀, 프로포폴)

■ 우유색을 띠어 우유주사로도 불리며 물에 잘 녹지 않아 대두유에 녹여 정맥에 

주사

■ 프로포폴의 용도

   o 전신마취: 수술 시 환자를 잠재우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

   o 진정: 내시경 검사, MRI 검사 등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검사 시 환자를 

진정시키는 데 사용

   o 중환자 진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사용

■ 문제점

   o 프로포폴은 2009년 마이클잭슨 사망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

   o 프로포폴 같은 수면진정제는 내성이 생김

   o 따라서 갈수록 용량을 올려 사용해야 처음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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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특히 남용 시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정 연령이 넘으면 수면내시경이 불가능한데 무호흡증으로 인해 자칫 생

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

     - 마이클잭슨의 사망원인도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인한 심정지

<그림 3-6> 강남구 프로포폴 환자 수 및 처방량

프로포폴 환자수 비율 프로포폴 처방량 비율

   o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 환자 중 프로

포폴 환자의 33.5%가 강남구 소재 병·의원에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 서울시 처방량의 44.1%가 강남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강남구 집중 현상: 강남구 지역의 특수한 인구 구성, 의료 소비 패턴,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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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은 남용 시 중독성이 높고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리가 

필요한 약물. 특정 지역에 프로포폴 처방이 집중되는 현상은 불법유통 가

능성, 오남용, 그리고 의료계 내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펜타닐

■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아편유사

제)로 강력한 진통 효과 때문에 수술 후 통증 관리나 만성 통증 환자의 고통 

완화에 사용되지만, 남용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로 

알려져 있음

■ 펜타닐의 용도 및 특징

   o 강력한 진통 효과: 극심한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효과

   o 중독성: 펜타닐은 매우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 사용에도 중독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약물

   o 내성: 지속적인 사용 시 약효가 떨어져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하는 내성이 

생길 수 있음.

   o 금단 증상: 갑자기 사용을 중단하면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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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과다 복용 위험: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일으킬 수 있음

■ 펜타닐의 위험성 및 사회적 문제

   o 과다 복용: 펜타닐은 매우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과다 복용을 일으킬 수 있

으며 호흡 억제, 혈압 저하, 의식 소실 등이 주요 부작용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o 중독: 펜타닐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 사용에도 중독될 수 있음. 

`펜타닐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됨

   o 불법 유통: 펜타닐은 불법적으로 제조 및 유통되어 마약 시장에서 큰 문제점

   o 청소년 약물 오남용: 펜타닐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기심 대상으로 인식되면

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추세

■ 미국에서 ‘악마의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 ‘펜타닐에 반대하는 가족(Families Against Fentanyl)’의 2022년 보고서에 따

르면 2015~2021년 6년 동안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20만 9491명이 사망

■ 미국 10대 사망률 1위 펜타닐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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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국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 현황

출처: 펜타닐에 반대하는 가족 모임(Families Against Fentanyl); 

https://www.familiesagainstfentanyl.org/

■ 펜타닐에 반대하는 가족 모임(Families Against Fentanyl)

   o 미국에서 펜타닐 중독 문제에 맞서 싸우는 비영리 단체로 펜타닐로 인해 사

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체

https://www.familiesagainstfentany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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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요 활동5)

     - 펜타닐 위험성 알리기: 펜타닐의 강력한 중독성과 치사율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이 펜타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정책변화 요구: 펜타닐을 무기 대량 살상 무기(WMD)로 지정하고, 국경 관

리를 강화하여 펜타닐 밀수를 차단하는 등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

을 진행

     - 피해자 가족 지원: 펜타닐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심리

적, 법적 지원을 제공

     - 연구 지원: 펜타닐 중독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력 행사

5) FAF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amiliesagainstfentanyl.org/

https://www.familiesagainstfentany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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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 펜타닐 환자 및 처방 현황

<그림 3-8> 강남구 펜타닐 환자 수 및 처방량

펜타닐 환자수 비율 펜타닐 처방량 비율

   o 의료쇼핑의 가능성

     - 강남구는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음. 연구6)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거나, 의료용 마약

류를 과다하게 처방받는 '의료쇼핑'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의료 시스템의 허점: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거나,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부족할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6) Simeone, R. (2017). Doctor shopping behavior and the diversion of prescription opioids. Substance abuse: research 

and treatment, 11, 117822181769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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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중복 처방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2024년 6월부터 펜타닐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됨. 개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

역 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 의사가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

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o 불법 유통과의 연계: 강남구는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층이 많아 불법 마약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처방받은 펜타닐이 불법 시장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강남구의 높은 펜타닐 처방량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펜타닐 중독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은 범죄를 야기하고 사회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펜타닐 처방량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법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

■ 불법유통 단속 강화: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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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타민

■ 케타민의 용도

   o 케타민은 원래 수술 시 마취 유도 및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

로 빠른 마취 효과와 회복 시간이 특징이 그 특징으로 보고됨. 

   o 마취제: 케타민은 수술 시 빠르게 마취 상태에 이르게 하고, 회복이 빠르다

는 장점이 있어 마취제로 널리 사용. 특히 소아과 영역에서 진정제로 사용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아과에서 케타민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

       - 경미한 수술: 작은 상처 봉합, 깁스 고정 등 비교적 간단한 수술

       - 진단적 절차: MRI, CT 등 검사 시 진정 목적으로 사용

       - 응급 상황: 골절, 화상 등 응급 상황에서 통증 완화 및 진정 목적

   o 통증 완화: 급성 통증이나 만성 통증, 특히 다른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우울증 치료: 최근 연구 결과, 케타민이 난치성 우울증 환자에게 빠른 항우

울 효과에 대한 논쟁. 케타민의 항우울 효과를 두고 다양한 임상연구가 진행

된 바 있으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PTSD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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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남용되는 이유 및 문제점

   o 환각 작용: 케타민은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현실감을 잃고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음.

   o 스트레스 해소: 현대 사회의 높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고 싶어하는 사람

들이 케타민을 찾는 경우도 있음.

   o 불법유통: 클럽 등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여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

   o 중독성: 반복적인 사용 시 심각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

   o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고혈압, 심박 수 증가, 호흡 곤란, 구토, 어지럼증 등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용은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부작용

   o 정신 질환 악화: 기존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케타민 사용으

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임상 결과도 있음.

   o 불법유통과 범죄: 케타민은 클럽 등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높임. 

   o 청소년들의 호기심 자극: 케타민은 강력한 환각 작용으로 인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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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관련 주요 사건

   o 버닝썬 게이트: 2019년 클럽 버닝썬에서 케타민이 유통된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

   o 유명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일부 연예인들이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

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유아인/롤스로이스남 등이 투약한 마약류, 미드 Friends의 챈들러 역 매튜

페리도 케타민 중독으로 사망

■ 강남구의 케타민 환자 및 처방 현황

<그림 3-9> 강남구 케타민 환자 수 및 처방량

케타민 환자수 비율 케타민 처방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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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른 어떤 유해약물보다도 강남구에서의 케타민 환자 및 처방량이 가장 큰 

사회적 위협으로 볼 수 있음. 

   o 서울시 전체 케타민 환자의 73.5%가 강남구이며, 전체 처방량의 76.3%가 강

남구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케타민 전국 처방량의 47.66%가 강남구에서 처방되고 있음.

5) 메틸페니데이트

■ 얀센의 콘서타가 대표적

   o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 중 하

나로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성 등 ADHD의 핵심 증상 완화

   o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증진에 도움

   o 수면 장애의 부수적인 증상 완화

   o 얀센의 콘서타 처방 건수가 2019년 36만 여 건에서 2023년 120만 여 건으로 

3.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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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23년 전체 120만 여 건 중 80만 건은 10·20대를 대상으로 처방

<그림 3-10> 연령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은 10대와 20대에서 두드

러지며, 2021년부터 10대와 20대의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53 -

■ 몇 가지 이유를 통해 메틸페니테이트의 처방 증가를 추정해 볼 수 있음. 

   o ADHD 진단 증가

<그림 3-11> 전국 ADHD 진료현황

        출처: 메디컬타임즈 2023.08.16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4972

     - 국내 ADHD 환자 수는 2018년 6만909명에서 2019년 7만4166명으로 21.7% 

증가한 후, 2020년 8만1519명으로 9.9%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 10만5553

명으로 전년대비 29.5% 증가했고 2022년엔 15만 명 수준에 이르며 41.4%의 

증가율을 보임

     - 특히, 10대와 20대에서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ADHD 증상을 호

소하는 환자가 증가. 과거에는 ADHD 진단이 주로 아동기에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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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20대 초반)까지 ADHD 증상이 지속된다는 

연구가 늘어나면서, 성인 ADHD에 대한 관심과 진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

     - 그러나 과연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자가진단을 하는 환자

나 보호자들도 많다는 점이 ADHD의 급격한 증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과제

   o 수능과 학업 스트레스 요인

     - 10대는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 해당하며,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 준비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 이러한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 문제

로 인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주의력 향상과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ADHD 진단이 없더라도 학업 성과를 위해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 20대는 대학 입시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 놓여 있음. 

이 시기에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HD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업 성취를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남용하는 경우도 

보고됨. 특히, 시험 기간이나 과제 제출 기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비의

료적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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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의사들의 처방 경향

     - ADHD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처방 증가에 기여한 요인. 이전에는 

ADHD가 어린이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성인 ADHD의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20대에서도 진단과 처방이 늘어나고 추세.

     - 또한, 일부 의사들은 ADHD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향. 이는 ADHD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

   o COVID-19 팬데믹과 정신 건강 문제

     - COVID-19 팬데믹 동안 많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비대면 학습과 사회

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 이러한 

상황은 ADHD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집중력 문제를 부각시켜 메틸페니데이

트 처방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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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울 지역의 전체 처방 43만9070건 중 15만6253건(35.59%)이 강남 3구

<그림 3-12> 서울시 자치구별 콘서타 처방량

출처: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

   o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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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비 강남구 마약류 의약품 처방기관수 현황

<그림 3-13> 주요 마약류 의약품 처방기관수

   o 주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펜타닐)의 처방기관수 현황을 보면 226개 지

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남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함. 

   o 서울시를 기준으로 강남구 인구는 약 6%, 마약류 취급업소의 비율은 14.4% 

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 강남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은 매우 심각하

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o 서울시 강남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

은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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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병원 및 전문 클리닉 밀집

     - 성형외과와 통증 클리닉의 높은 수요

     - 처방 및 관리 부족: 일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과도하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강남구의 경우 

높은 의료 접근성과 함께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인의 불법 처방 문제가 더

해져,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 마약류 취급업소의 밀집: 서울시 마약류 취급업소의 약 16%가 강남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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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정책 현황

1. 국가차원의 마약류 관리 대책

■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1)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활성화

   o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처방 단계에서의 오·남용 방지를 목표

<그림 4-1>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출처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2021.03.22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161 

   o 이는 의사들에게 환자의 투약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처방 및 과다 처방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161


- 60 -

   o 식약처는 이 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의료인들에게 처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 이를 통해 의료진의 책임 있는 처방을 유도하고, 마약류의 안

전한 사용을 보장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점검 대상 선정

   o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단속 활동 실시

 

   o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

고, 보다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

   o 식약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 패턴을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처방 행위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대응

■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1) 환자 및 의료진 대상 정보 제공 확대

   o 환자들이 스스로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이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부작용, 안전 사용 기준, 금기 처방 정보 등이 포함

되며, 환자가 본인의 투약 내역을 다른 환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정보

도 제공되는 것으로 진행

   o 식약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적정 사용 홍보 및 교육 강화 및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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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도록 도움

2) 오·남용 우려 기관에 대한 경고제 확대

   o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경고제(서면경고제)를 확대 시행

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오·남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 이는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1)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o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충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의 중독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

   o 복지부는 2021년에 2.1억 원이었던 치료 보호 예산을 2022년에는 4.1억 원으로 증가

   o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기존 5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여,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

2) 재활교육 및 재범 예방 강화

   o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해 의무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

   o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 시설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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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1) 단속 인프라 및 인적 역량 확충

   o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검사 

장비 보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예정

2) 빅데이터 기반 단속·점검 체계 효율화

   o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마약류 사범 통계와 우범 여행자 정보를 분석하

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

■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1)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o 학교 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특화 교육 실시. 이를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 학생 보호 활동 인식개선 효과

■ 전 국민 대상 홍보 활동 강화

   o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호 매체와 홍보 시기를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 캠페인을 진행. 이는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

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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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차원의 마약류 관리 대책

■ 서울형 검사·치료·재활 시스템 구축

   o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 제공

   o 검사 대상: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 및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 검

사 가능.

     - 검사 항목: 6종 마약류(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 검사 결과 조치: 양성 판정 시,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안내

<그림 4-2> 서울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

출처 : 서울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 서울시청 각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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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

   o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24개소를 지정·운영.

   o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센터(1342)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정보 제

공를 제공하고 있음

   o 보호 조치: 환자 진료 시 경찰 신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 주요 진료 기관의 지정

   o 서울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은평병원.

   o 국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2024년 외래 진료 시작)

■ 마약 중독 및 의존에 대한 무료 치료 지원

   o 지원 대상: 마약류 중독 환자.

     - 지원 방식은 치료보호기관 방문 및 진료 후 사전 절차 진행, 치료보호비를 

치료보호기관에서 시에 신청하게 되며 환자는 무료로 치료를 제공받음.

   o 전국 31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 이용가능

   o 비용 부담: 거주지 시도에서 치료보호비 지급.

■ 서울시 마약관리센터(가칭) 조성

   o 상담, 치료, 재활, 연구, 교육의 통합적 기능의 제공 목적

   o 운영 방식: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해 통합 서비스 제공

   o 중점 대상: 청소년·청년 등 저연령 마약류 중독자(전체 마약사범의 35%)

   o 상담-치료-재활로 이어지는 통합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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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주로 외래 중심 진료 제공하는 방향으로 2025년 6월 개관 목표

■ 마약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o 예방 교육 확대: 2023년: 청소년 23만 명 교육 완료

   o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 양성(2023년).

   o 2025년: 전문강사 50명, 2026년 100명 양성 목표

   o 예방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o 2024년 8월,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주요 지역의 지하철 역사, 전동차 내부, 

버스정류장 등 총 3,800여 곳에 부착

   o 시민들에게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

■ 민·관 협력 마약대응협의체 확대

   o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마약 대응 역량 강화가 목적

     - 분야별 실무위원회와 전체 협의체 운영

     - 특히 서울교육청,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 등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다양한 협력을 지속

     - 마약류 범죄 및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를 공유하고 협업 추진하며, 마약류 대응 정

책 추진체계

     - 청소년 마약류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마약 예방 교육을 총괄하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까지 대상

을 확대하여 예방 교육 지원 계획. 

     - 또한, 다양한 학생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여(동영상, 카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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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웹툰, 숏츠 등) 보급하고, 표준화된 마약 예방교육 지도서를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예방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청소년 마

약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 학부모 지킴이 정책

   o 2023년 서울시는 학부모 지킴이 631명을 투입, 학교 주변, 학원 밀집가 등 

25개 자치구의 청소년 생활공간에서 마약 감시 활동

     * 학부모지킴이란 학교 200ｍ 이내로 설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한 식품을 판매·유통하도록 25개 자치구에서 위촉한 시민 감시원

   o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존 활동에 더해 마약을 감시하는 역할

   o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7,211개 업소 점검.

   o 마약류 의심 식품 모니터링 및 발견 시 경찰과 연계.

   o 무등록·표기 없는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

   o 2023년 6월에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마약류 의심 식품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유해성 약물 오·남용 실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유입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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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남구 차원의 마약류 관리 대책

■ 강남구 차원의 마약류 관리 대책

<그림 4-3> 강남구 마약류 관리 종합계획

출처: 2024년 강남구 마약류 관리 종합계획

   o 강남구 마약류 관리 종합계획은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확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단속 강화, 민관 협력 유기적 마약 대

응 체계 구축, 마약류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불법 마약류 근절 홍보 강화 등

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교육, 지도 

및 단속, 그리고 홍보 등의 활동을 들고 있음 

   o 통합적 접근: 교육, 지도·단속, 홍보를 결합한 종합 대책으로 다각도로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강조: 교육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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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보호하려는 점, 민관 협력: 주민과 민간단체를 포함한 협력 체계를 구

축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으로 평가됨

■ 구체적 실행 계획

1)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

   o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점

검과 관리

   o 일반점검은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자, 도·소매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기본점검 실시, 의약품 취급 절차 및 사후 점검을 통해 오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게 목적

   o 현장특별점검의 대상은 사고마약류(도난, 분실, 파손 등) 발생 업소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5일 이내 보고 후 즉각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교육과 방침을 

수립해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수립, 마련하고 있음

   o 선별·집중점검 및 기획점검의 대상은 고위험 문제 발생 및 반복 위반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표적 점검과 불법유통 감

시 강화로, 취약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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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방안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o 학교교육은 보건소 자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강남구 약사회

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를 활용한 방문교육을 동시에 실시

   o 학교 밖 교육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꿈드림, 자립준비청년 대상 교육 및 홍

보물 배부, 소규모 그룹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o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o 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단속 사례, 마약류 해외 직

구, SNS 마약류 거래 방지 등의 교육

   o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

   o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

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o 마약류 취급자

     - 의료기관 및 약국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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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강남구와 같이 취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

   o 어린이

     - 흥미로운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기초 교육으로, 소품을 통해 놀이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

   o 일반인

     -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o 노인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재사용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

   o 취약계층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아동,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교육

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3) 마약류 과잉 처방 방지를 위한 의료인 인식개선 방안 마련

   o 강남구 약사회, 의사회와 협업,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전개

   o 법 개정 및 현안 안내: 병원에 마약류 관련 법 개정 사항과 현안 사안을 안

내하여 의료기관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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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폐업 시 마약류 처리 안내: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의 안전한 처리를 안내

하여 불법 유출 방지

   o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 마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명확한 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의료기관이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

   o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진에게 마약류의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 예방

   o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제도 안내: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이

력을 확인하는 제도 등을 안내, 중복 처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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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공동대책협의회 추진

   o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강남구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

하여 대응 조직 구성

<그림 4-5>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공동대책협의회 추진 체계

출처 : 강남구, 자치구 최초 16개 유관기관이 손잡고 마약 막는다, 2024.05.03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31/1073635/view.do?mid=ID01_0313

   o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공동대책협의회 참석 주체 및 역할

     - 의회: 강남구의회 의장과 의원이 참여하여 정책적 논의와 결정 지원

     - 강남구: 보건소장이 중심이 되어 보건 관련 정책 및 행정 업무 관리

     - 교육기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여 교육계의 협력과 학생 

대상 예방 교육 추진



- 73 -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국장이 참여하여 마약류의 밀반입 방지와 단속 강화

     - 경찰서: 강남경찰서장과 수서경찰서장이 참여하여 지역 내 법 집행과 단속 담당

     - 의약단체: 강남구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의료관광협회가 포함되어 마약류 

관련 의료계와의 협력 강화

     - 유관기관: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하여 관련 프로그램 및 예방활

동 추진

     - 의료/관계 제약기업: 삼성서울병원, 종합병원, 제약업체 등이 참여하여 의

료적 접근과 약물 관리에 협력

     - 종교시설: 종교계는 조계종 봉은사와 순복음강남교회 등 주요 종교시설이 

포함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진

     - 주민대표: 통장협의회장 연합회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

   o 강남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접근하는 협력 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특징. 이러한 협력 구조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예방과 관리,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5) 마약류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홍보 강화

   o 청소년, 20대 및 유흥업소 대상 마약류 범죄 예방홍보 강화

     - SNS, 인터넷 구매, 마약류 직구, 해외 밀반입 등 유관 범죄 예방 홍보

   o 마약류 익명검사 홍보 강화

   o 서울시 중독치료 동행 병원 운영 지원 및 연계로 근거리 마약류 중독치료 

기반 마련 



- 74 -

<그림 4-6>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 8기(2023-2026) 내용 발췌

출처 :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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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현재 시행 중인 강남구 정책 현황

  출처: 강남구청 게시판 검색 내용

   o 강남구의 마약류 관리 정책 현황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 예방 캠페인 및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마약 예방을 결합한 캠페인,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등굣길 합동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 및 예

방 활동이 시행되고 있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근절 캠페인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계층과 지

역을 대상으로 캠페인이 진행 중

     - 점검 및 단속 강화: 자치구 차원에서 최초로 16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마

약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치동 학원을 대상으로 마약 사건 대응 

특별 점검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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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정성 전단지 단속 및 마약류 관련 불법 행위 근절 활동

     - 검사 및 지원: 마약류 무료 익명검사 시행을 통해 개인들이 검사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신종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담배 금연 캠페인 등도 시행되고 있음

     - 다양한 기관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남구의 마약 관리 정책은 여러 부

서와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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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o 통합적 접근 및 협력 강화: 교육, 지도·단속, 홍보를 결합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 및 단

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은 큰 장점

   o 특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공동대책협의회의 조직 구성을 통해 의회, 교육

기관, 관세청, 경찰서, 의료기관,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됨

   o 맞춤형 교육 및 예방 활동: 청소년, 일반인,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인구집단의 특성에 맞게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이 남음. 특히 학교 

교육과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대한 정책 평가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o 의료기관 관리 및 단속 강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일반 및 특별점검, 빅

데이터를 활용한 표적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유통

과 오남용을 방지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워낙 방대한 업소수에 비

해 현저히 부족한 먀약류 감시원의 수는 실효성 있는 점검이 불가능한 것으

로 평가됨

   o 의료인 대상의 인식개선 방안과 적정 처방 가이드라인 제공,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교육 등은 의료 현장에서의 과잉 처방 방지에 일정 정도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보다 강행적인 규정이나 처벌 규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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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공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강제성이 있는 규정을 도입

하여 위반 시에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마약류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절

차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

   o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홍보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독치료 병원 운영을 

연계하고, SNS 및 인터넷 구매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 활동은 마약 범죄 예

방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됨, 

마약 정책이라고 함은 예방교육-치료-재활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

     - 단순한 예방 홍보에 그치지 않고,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초기 개입에서 장기적인 사회 복귀까지의 전 

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와 사회 적응을 돕는 노력이 필요

   o 개선방안

     - 효율적인 협력 체계의 유지 및 강화: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는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 특히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

여 실행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의 공동대책협의회의 특성

상 강제성 및 억지력이 없어 유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 협의회나 다각적인 협력 구조가 형식적인 논의로 그치지 않도록, 실

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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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등을 검토 참여의 활성화 성과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자원 및 예산 지원 확대: 협력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

원과 예산을 제공해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야 함.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협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기관과 단체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최신 마약류 관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 관

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 훈련을 시행해야 함. 이는 각 주체가 자신의 역

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

록 함.

     - 성과 보고 및 피드백 루프: 협의회의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주기

적으로 성과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

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이러한 루프는 참여자들이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

록 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교육의 지속 가능성 및 확대: 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

의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 기존 교육 방식에 추가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나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도입

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참여 강화: 주민 참여가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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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확대하여 공감대 형성

의 도모 필요. 예를 들면, 지역 내 비영리 단체나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커

뮤니티 기반의 마약류 예방 활동 등의 확대

     -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관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표적 점검은 중요한 요

소지만, 이를 활용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원활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 식약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관건. 분석 결과에 따라 실

질적인 개선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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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강남구 현황 및 정책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정책 제언

1. 현황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o 앞선 현황 분석을 통해 강남구는 의료용 마약 환자 및 처방과 관련하여 다

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NIM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의료기관을 통한 

과잉 처방 문제와 청소년 층의 마약류 의약품 소비 및 불법 증가가 주요 과

제로 나타남

■ 일부 의료기관을 통한 과잉 처방 문제

   o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의 과잉 처방이 이루어져 오남용과 중독의 

위험을 높이고 있음.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마약류 의존 및 중독 사례를 증

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청소년 층의 마약류 의약품 소비 및 불법 증가

   o 청소년 층에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마

약류 거래 및 사용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는 예방 교육과 

더불어 법적 및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

■ 관리의 문제점

   o 관리 역량의 한계: 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국가 차원의 협력과 자원 지원이 필요. 이는 마약류 관리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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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의료기관의 대응을 고려할 때, 자치구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실적: 총 2,100개 업소 중 직접 점검 비율은 5%로, 

실제 점검 건수는 105건에 그치고 있음. 

     - 직접 점검 시 의료기관의 위반율은 37%로 나타나, 점검 비율에 비해 위반 

사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점검의 빈도와 엄격함을 높

여야 함을 시사

<그림 5-1> 강남구 마약류 감시원 현황

     - 특정 의료기관(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마약류의 과다 처방 및 사용 

가능성이 높아 기획 점검 등을 벗어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 즉 선별적 관리와 점검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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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개선 캠페인의 실효성 제기

   o 자율 점검 및 의료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진행 중이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 및 제재가 필요. 캠페인만으로는 마

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

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청소년 대상 맞춤형 정책의 부재

   o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에서 마약류 사용의 주된 동기가 

성인이나 청소년 모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결과

     -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 
     -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성적.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유혹 등에 노출됐을 경우, 증독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는 나이. 특히 성인보다 약물중독으로 진행되는 속도도 빠르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음 (Fisher et al., 2003)

 

■ 치료지원 정책의 부재

   o 강남구 대부분의 정책은 캠페인, 교육 및 홍보에 치중

    - 약물중독 후 치료를 위한 상담에 대한 정책이나 안내가 부족한 실태로 약

물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은 국가기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에 의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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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임

    *지역지반 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 중(7개소) - 20-30대 자의치료자를 

대상, 일부 진료비(진료지원금) 지원   

   o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개념은 광의의 개념에서 관련 교육, 훈련, 치료, 연구를 

포함한 전 과정을 의미함

   o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되, 강남구 주도의 체계적인 청소년을 위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서부터 치료까지의 전문가 및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임

 

   o 강남구의 마약류 관리 정책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관리의 한계와 특정 

의료기관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규제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상존. 특히 청소

년 층의 마약 사용 증가는 지역 사회의 장기적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실효성 문

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 기준이 필요함.

■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예방교육

   o ‘마약류 폐해 인식도 조사’ 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

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있는 성인, 청소년 응답자가 각각 

51.7%, 55.4%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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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학교 내 마약 예방교육 현황

    - 강남구 제공 자료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교육 실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에서 각각 21건, 21건, 17건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성인 대상은 2

건으로 나타남. 

    - 교육기관별 교육실적은 초등학교 56.3%, 중학교 83.3%, 고등학교 77.3%로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교육 실시율. 초등학교 교육 실시율이 낮은 점과 성

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 교육 확산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o 해당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마약 예방교육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점. 인터뷰의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운 점을 

있으나 복수의 중학교 교사는 교육이 강의를 방송으로 송출하는 경우가 많

아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o 또한 PPT 기반의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라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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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참여형이고 체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

■ 개선 방안

   o 강력한 규제 도입 및 법적 처벌 강화: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명확한 법적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o 국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강화: 자치구의 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관련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

   o 선별적 점검 및 고위험 기관 집중 관리: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

기관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을 강화

     -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점검보다는 고위험군 및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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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1)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의 실시

   o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 개선: 자율적인 캠페인과 함께 법적 강제성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진의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

   o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순한 강의식 교육 보완. 그룹 토론, 실습 활동, 역

할극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몰입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의 제시

   o 디지털 및 가상현실(VR) 기술 활용: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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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현실감을 높이는 방안 강구

--> 2024년 강남구 보건소 도입 예정

      - 이러한 기술은 복잡한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의 효과

성을 높이는 데 기여 가능

   o 실제 사례 및 체험 공간 활용: 해외 사례와 마약 예방을 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교육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마약 사용의 결과와 사

회적 영향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나 시뮬레이션 공간을 마련해 학생들이 

교육 내용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o 강사의 교육 방식을 다양화: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사용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교육 방식. 전문가뿐만 아

니라 청소년 상담사, 중독 치유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현실

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o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강화: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와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또한, 맞춤

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

    - 특히 정규교육과정에 마약예방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실현 가능성 

타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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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미국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제작 교육교재 >

   o 해당 책자는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에서 제공하

는 교육 자료 시리즈로, Brain Power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와 두뇌 건강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도록 설계. 이 시리즈는 각 학년별로 맞춤형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학생들이 두뇌의 기능, 건강 관리, 중독의 위험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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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년별 설명

⚬ Grade K-1 (유치원~1학년): "You can be a scientist" – 학생들이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탐색하고 과학적 탐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함.

⚬ Grade 2 (2학년): "Meet the scientist" – 실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배우고, 
과학적 사고의 기초를 배움.

⚬ Grade 3 (3학년): "Amazing your brain" – 두뇌의 놀라운 기능과 구조에 대해 
학습함.

⚬ Grade 4 (4학년): "Keep your brain healthy, protect your brain" – 두뇌를 건강
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학습함.

⚬ Grade 5 (5학년): "How affect your nervous system, What is addiction" –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중독의 개념을 탐구함.

⚬ Grades 6-9 (6학년~중학생): "Alcohol... stimulants..." – 알코올과 자극제 등 약물이 
두뇌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함.

   o 실제 교육 과정: 위 교육 자료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거나 학급 활동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주로 과학 수업이나 건강 교육 시간에 포함되며, 

학생들이 직접 실험과 활동을 통해 배우는 체험형 학습을 강조. 교사는 이 자료

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두뇌의 구조와 기능, 약물의 영향 등을 설명하고, 그

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제공

   o 교육의 주요 특징

    - 참여형 활동: 학생들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그룹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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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과학적 탐구 기반: 두뇌와 약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학생들이 논

리적 사고와 과학적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

    - 중독 예방 교육: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

들이 알코올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실제 교육은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 자료가 비디

오, 워크북, 실습 도구 등과 함께 제공되어 교육의 몰입도를 높임. 교사들은 

이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두뇌 건강과 약물

의 위험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o 현재 강의식 마약 예방교육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과 더불어 체험과 상

호작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

   o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할 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

를 깊게 인식시키는 것에 초점

   o 대상 맞춤형으로 마약류의 위험성과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사용의 결과

와 후유증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o 따라서 생애주기에 맞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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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 교육 실시

   o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부모들이 마약류의 위험성과 조기 징후를 인식

하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o 마약류의 종류, 사용 위험성, 중독 증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감정적 문제에 대해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부모가 자녀의 행동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 마약류 사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대화법과 가정 내 규칙 설정 방법

   o 정기적인 부모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부모들이 마약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기적인 개최

    - 정기적인 부모 참여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예를 들어, 마약류 사용자 재활 사례를 공유하고, 부모들이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

    -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부모들이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최신 연구나 

정책에 대한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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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온라인 부모 교육 플랫폼 제공 목표: 바쁜 일정을 가진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약류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마약류 사용의 징후와 예방 방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다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

    - Q&A 세션을 통해 부모들이 실제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교육이 끝난 후, 인증서를 발급하여 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 

이수 후 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등

   o 가족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 부모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이 마약류 사용 예방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 가족 세미나: 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전체가 마

약류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

    - 가족 내에서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족 치료 

프로그램

   o 지역사회와의 협력 목표: 부모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 마련

    - 학교와의 연계: 학교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 가능하도록 유도

    - 지역 센터와의 협력: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

년들에게 마약류 위험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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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남구 특성에 맞는 강남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o  NIDA의 지침에 따르면, 마약 예방 교육 전문가들은 마약과 알코올의 위험성, 

중독 과정,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가 동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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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 마약 예방 교육 전문가는 아래 중 한 사람으로 

마약 예방 교육 강사

⚬ 교육 및 보건 전문가: 보건 교사, 학교 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교육과 보건 관련 경
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마약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음

⚬ 중독 및 재활 전문가: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 중독 치료 센터의 상
담사 등도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

⚬ 경찰 및 법 집행 기관 관계자: 마약 단속 및 예방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의 관계자들이 강사
로 참여해 법적 측면을 설명하는 전문가로 활동

⚬ 마약 예방 관련 비영리 단체 활동가: 마약 예방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가
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음

⚬ 전문 교육 이수자: 정식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예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o 마약 예방 강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될 경우의 문제점으로

   o 전문 용어와 복잡한 설명: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와 지식

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일반 청중이나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육 내용이 어렵게 느껴져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

   o 교육의 편향성: 특정 분야에 치우친 강의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

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예를 들어, 의학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할 경우 마약의 생

리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심리적 측면은 간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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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반대로,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면 심리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약물의 

법적 문제나 생리학적 설명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실생활 적용성 부족: 전문성이 높은 강사들은 이론적인 접근이 강할 수 있어 실

생활에서의 적용 방법이나 예방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할 수 있음. 학생

이나 일반인들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배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강의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면 교육 효과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o 소통의 어려움: 전문가들이 주로 다루는 복잡한 개념과 용어는 일반 청중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o 일방적인 정보 전달: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종종 강의 방식을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질문이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강의는 교육 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음.

■ 개선 방안

   o 다분야 전문가 팀 구성: 교육 강사 팀을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예: 의

학, 심리학, 법률, 교육 전문가)을 포함하여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함. 

   o 교육 자료와 커리큘럼의 조정: 청중의 수준에 맞춘 교육 자료와 쉬운 용어로 구성

된 커리큘럼을 개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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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o 실생활 사례와 체험형 교육 도입: 이론적인 설명만으로 강의를 구성하지 않고, 실

생활 사례와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 전략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위해 체험형, 시뮬레이

션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형태로 제공할 필요

   o 교육 방법의 다양화: 일방적인 강의 대신 토론, 그룹 활동, 역할극 등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청중의 참여를 유도. 디지털 플랫폼과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

   o 교육 효과 피드백과 지속적 개선: 강의 후 청중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

로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다양한 배경의 강사들이 서로의 피드백을 반영해 강의를 다각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지원이 필요

   o (맞춤형 교육 방식의 개발) 이를 바탕으로 특정 연령대와 집단에 맞춘 교육 방식

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

지를 전달. 마약 사용이나 중독의 예방에는 교육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군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함.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마련하고 전문가가 청소년 및 성인에게 지속적

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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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

여가 필수적.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워크숍을 통해 부모와 보호자들

이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의 구성

 o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와 피드백 루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

한 프로토콜 마련. 

 o 마약 예방 교육의 성공은 전문가의 심층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접근 방식에 달려 있음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기법과 지원 체계의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

루어질 때 예방 교육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정기

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 필요

 o 따라서  강남구 특성에 맞는 강남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관내 구성원

들의 특성에 특화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들을 발굴, 배치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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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특성을 감안한 약물 오남용 정책의 수립

   o 약물 오남용 문제는 특정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깊으며, 효과적인 예방 및 관

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 특히 강

남구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특징인 유흥가 밀집 지역, 의료시설 밀집 지역, 학

원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

 ■ 유흥가 밀집 지역

    - 유흥가 밀집 지역은 마약 관련 사고와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마약류 오

남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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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따라서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술집, 클럽, 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협력하여 마약류 오

남용 예방 포스터, 리플렛, 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 자료 배포.

   o 또한 유흥업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약류 사용자 식별 및 신고 시스템 마련 및 교육

     - 신고 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마약류 사용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유도.

 ■ 의료시설 밀집 지역

    - 의료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과 유통이 집중적으로 이

루어지며,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o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과 유통 과정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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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현재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NIMS, DUR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과 강

남구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성

   o 신고 시스템 활성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활성화

   o 환자 대상 캠페인: 병원 및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정

보를 리플렛, 포스터, 전자 화면 등을 통해 제공

   o 약봉지 경고 문구 삽입: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삽입하여 사용자에게 경고

 ■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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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 경쟁이 심한 학원가는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

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o 예방 조치 권고: 학원 내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부작용과 중독 가능성에 대한 교

육 및 예방 조치를 권고.

   o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학업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나 시설(예: 스트레스 프리존, 테라피존 등) 설치.

   o 협력 시스템 구축: 학원 근처 약국과 의료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마약류 의약품

에 유혹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

   o 핫라인 및 익명 상담 서비스 제공: 학생들이 마약류 사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익명 상담 서비스 홍보.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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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마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약 예방 캠페인을 확대. 이러한 캠페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마약이 개

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집중

   o 캠페인 실시: 지하철, 버스, 상업시설 내 홍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

   o 디지털 홍보: 디지털 사이니지나 스크린 광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동인구에게 

정보를 제공.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약물 오남용 정책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예방과 대응 전략을 제공.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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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병·의원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o 병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방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고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일부 

병·의원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관리나 허위 신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한 관리 및 감시 방안의 수립이 필요

   o 법적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 중앙 정부 주도: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중앙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마약류 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독자적인 마

약류 관리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

   o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관리 및 감시체계의 가동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안함

    - (병·의원 교육 및 지원) 병·의원에 대해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및 보고 의무에 

대해 교육, NIMS 운용 등을 위한 교육실시 및 성실 이행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

브 제공 검토

    - (정기적인 감사 및 점검) 병·의원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

    - (불법유통 감시) 비록 마약류의 직접적인 유통 및 단속은 중앙 정부의 역할이지

만, 보건소는 지역 내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감시 활동 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 마약류 유통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운

영하고, 유통 경로와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등의 수집 및 계도 활동

    - (의약품 관리 강화)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잘못 유통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보건소의 지역 병원과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히,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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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재고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의약품의 불법유통 방

지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

    - (보건소와 경찰의 협력) 경찰과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추적하고, 

지역 사회 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강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 

경찰과의 협력

    - (불법유통 및 남용 예방 캠페인) 병·의원과 협력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 

방지와 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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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시스템 구축

   o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o (접근성의 중요성):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은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상담 프로그램은 중

독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조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음.

   o 강남구 지원정책 중 가장 미비한 부분이 치료에 대한 부분. 직접적인 치료와 더불어 

심리적 치료 또한 마약 중독 혹은 약물 의존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o 24시간 운영 시스템: 응급 상황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급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o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중독 경험자들끼리 서로 돕고 지지하는 자조 모임은 재

발 방지와 사회 복귀에 큰 도움. 자조 모임은 아직 비공식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

   o 비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자조 모임이 공식적인 조직이나 구조로 발전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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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인정을 받아 정식 단체로 자리 잡는 과정을 흔히 제도라하고 함.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에 있어 가장 훌륭한 조언자는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

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수적

   o 미국의 동료 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처럼 자조모임 등의 발전이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 혹은 구청 등의 적

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

따라서 강남구는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안함. 시스템은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독자들의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상담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강남구의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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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별도의 컨트롤타워 부서 설치

   o 현시점에서 강남구의 마약류 관리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은 보건소 의약과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족정책부서, 교육지원청, 의

사회, 경찰서 등 여러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다양한 기관 간 협

업을 통해 마약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

되지만 각 기관별 업무 협조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성이 어렵다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

   o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업소를 보유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추가

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

   o 마약류 관리에 특화된 별도의 부서를 설립함으로써, 전문적인 인력과 자원이 집중

되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마약류 관련 정책 수립, 예방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속 및 점검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성

   o 마약류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별도 부서를 

통해 다른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절한 대응

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o 정보 공유 플랫폼: 경찰서, 교육청, 병원 등 관련 기관들이 마약류 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 업무 협조와 정보 교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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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 도모

   o 협력 강화를 위한 정기 회의: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o 강남구와 같은 대규모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 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지방자

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 정부의 지원 및 자원

의 투입을 요청, 기관내 상주 인원의 확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따라서 강남구는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마약류 관리 부서 설립을 제안함. 

전문성 강화, 신속한 대응, 예방 활동의 효율성이 향상이 기대되며 협조 체계 

강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 

대처 능력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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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

   o 2024년 10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마포구와 성북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림 5-3 서울시 자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조례 보유 현황 >

   o 강남구의 현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는 예방

과 규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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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임의규정 위주의 조례) 구청장의 책무 규정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에 

그치며, 강제성 있는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인 정책 실현 여부가 불분명

    - 구청장의 책무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력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이는 예방 활동이나 정책 실행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o (급여항목의 모호함) 사업의 종류 및 급여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됨

강남구 강동구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
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
력 육성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 전달체계의 모호성: 조례를 통해예방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이 분명하지 않다는 단점. 마약류 관련 사업의 집행 및 공동협의회 운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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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컨트롤타워의설치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

    - 예방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 각 부서와 협력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

적으로 명시해 전달체계의 명확성을 확보

따라서 강남구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 조례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강제성 있는 규정과 명확한 전달체계를 포함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음.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추진) 할 수 있다” 등의 노력의무 규정이나 임의규정을 

"실시(추진)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이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강동구의 예시와 같이, 사업의 종류 및 

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여 재정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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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o 강남구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시급. 

   o 현행 조례는 상담, 예방 및 치료 중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음

   o 이에 마약류에 대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안)를 제안함

   o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현재 강남구의 마약류 관리 체계는 여러 부서와 

기관에 의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대응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분산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더욱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강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음. 이를 통해 지

역 주민들이 중독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예방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의 조성 가능

    -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이 

필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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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약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조사 및 연구 기능 강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마약류 오남용 실태 조사와 연

구를 통해 강남구 내 마약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으로 파악이 가능.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 전략과 정책을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 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 이로 인해 정보 공유와 협조가 

원활해져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단속과 예방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따라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예방, 

관리, 교육, 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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